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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23년 IPCC 제6차 평가보고서(AR6)에서 건물 부문의 

전주기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산정 개념을 처음으로 제시

하였다(IPCC, 2023). 즉, 건물의 자재생산, 시공, 운영 및 

유지관리, 해체/폐기단계(전생애주기(Life Cycle))에서 발생

하는 내재탄소배출량(Embodied carbon emissions, EC)을 

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. 한편, 우리나라 정부는 2020년 

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「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」을 수

립하였으며, 2021년 10월 ‘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

표(NDC)’를 상향 조정하였다.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

성을 위해 2030년까지 기준연도(2018년) 온실가스 배출량 

대비 40%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. 이때, 건물 부문은 기

준연도(52.1백만 톤) 대비 2030년에 32.8% 감축목표를 세

웠다. 건물 부문의 탄소중립 달성 방안으로 신축건물의 제

로에너지화 및 기존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등 에너지효율 

강화 방안 마련이 제시되었지만, 국내 건축물 총 동수 735

만동 중 약 75%(Song, 2022)를 차지하는 민간 노후 건축물

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, 평가하

는 방안 마련이 미비한 실정이다. 궁극적으로 건물 부문의 

탄소중립은 건물 운영단계에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

것이 핵심이며, 이를 위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향상에 따른 

운영단계 투입되는 물질 및 에너지 흐름에 대한 정량적인 

평가가 필요하다.

이에 본 연구는 건물의 전생애주기 중에서, 건물 운영

단계에서의 탄소배출량 및 저감량 산정을 위한 평가 방법

을 조사하고, 특히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제시된 그린리모

델링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측면에서 건물의 탄소배출량 

저감량 산정 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.

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은 전과정평가(Life Cycle 

Assessment. LCA)이다. LCA는 평가하고자 하는 건물의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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스템 경계 내에 투입되고 배출되는 모든 물질 및 에너지 

흐름에 대해 발생하는 잠재적인 환경영향까지 정량적으로 

산정이 가능한 방법으로써 ISO 14040, ISO 21931, EN 

15978 등 국제표준에 근거하여 산정한다(식 (1)).

   ×  ……(1)

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전과정평가에서 운영단계는 아래 

표 1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표1. 건축물 전과정평가에서 운영단계(B) 데이터 수집

            데이터

운영단계
활동량(Activity)

사용과정(B1)
수선 및 보수 과정에서 새로 투입된 

자재
유지과정(B2)
보수과정(B3)
교체과정(B4)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을 위한 물질 

및 에너지 투입대수선과정(B5)
운영에너지사용(B6) 건물 운영을 위한 에너지 소비량

물사용(B7) 건물 운영에 따른 물 사용량

기존의 국내 건축물 전과정평가(녹색건축인증제도)에서

는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, 운영단계를 유지보수과정(B2, 

B3, B4)과 운영에너지과정(B6)으로 구분하고 있다. 이때, 

유지보수과정에서는 제외기준(cut-off) 내에 포함되면서 장

기수선주기에 해당하는 자재인 타일을 추가하고 있다. 그

러나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수

행시 기존의 자재를 교체하는 수준의 유지보수뿐만 아니

라, 설비 교체 및 창호, 단열재 보강 등 건물 에너지 절감

에 필요한 기술이 적용된 자재의 투입량 평가하는 것이 

필요하다. 기존의 방법에 비해, 초기 내재탄소배출량은 증

가할 수 있으나, 건물의 전생애주기 시점에서 운영에너지 

절감에 따른 탄소배출량은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

다. 향후, 리모델링에 따른 건물의 내재탄소배출량 및 운

영탄소배출량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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